
글  공주영

해빙기 사고 없이 안전하게 
일하는 법이 궁금해요

 
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

2020~24년 발생 유형별 봄철 사망사고 현황

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지반과 구조물이  
기온 상승으로 인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,  
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와  
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 
안전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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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봄의 시작이라 불리는 해빙기는 생동감 넘치는 시기

처럼 보이지만, 산업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 선 긴

장감이 필요한 때입니다.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

지반이 약해지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

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

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<2025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

보건 길잡이>에 따르면, 해빙기에 현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고는 

단부와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입니다. 또한 굴착기 운용이나 

흙막이 지보공 사고 역시 대지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봄철에 집중적으

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

단부·개구부 사고는 현장의 고질적인 사고 유형이지만 해빙기에는 더 

치명적입니다. 작업이나 보행 중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미처 발

견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통로를 벗어나 단부 사이를 넘어가다 중심을 

잃고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

면 작업장 내 주요 개구부와 단부에 반드시 안전난간과 덮개를 설치해

야 하며, 작업자 또한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

여 불의의 추락에 대비하는 안전 습관을 체득해야 합니다.

흙막이 지보공 사고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해빙기 지반 약화로 구

조물 자체가 붕괴하거나, 용접 작업을 위해 빔 상부에 올랐다가 중심

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현장에서는 �

작업 전,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이나 부식, 탈락 여부를 면밀히 점

검해야 합니다. 특히 빔 상부 작업 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각별히 �

유의해야 하며, 아래쪽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자 또한 예외

는 아닙니다. 방호망 설치 시에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, 안전대 부

착 설비에 고리를 철저히 체결하는 등 기본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

니다.

이와 함께 겨울철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토사가 느슨해진 굴착면의 붕

괴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지반의 

형상과 지층 상태는 물론 균열 여부, 지하수위 및 동결 상태를 반드시 

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눈 녹은 물이나 빗물이 유입되어 지반을 더욱 

약화시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방지 조치

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

A

자료 출처

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, 2025년 해빙기 건설현장 �

안전보건 길잡이.

이것만은 꼭 지키세요!

해빙기 작업장

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�

덮개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

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

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 방지 조치

굴착 전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, 인접 건물에 대해 

균열·함수·용수 및 동결 유무 등 점검

흙막이 지보공의 계측 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값의 

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

굴착기에 후사경, 후방카메라 부착 등 좌우 및 

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

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�

대피 조치,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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